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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트큐브 전시관 2동 추가 제작

서귀포 치유의 숲에 설치되어 4차 전시 진행
4차 전시는 이지현 작가의 ‘꿈꾸는 옷들’, ‘Dreaming book’

* 2차  전시 : ~ 2017년 1월 31일(화) 

* 장     소 : 서귀포 치유의 숲

* 참여 작가 : 이지현

* 전시 작품 : 총 2점 ①꿈꾸는 옷들 – 제주, 제주도민 옷 뜯다

                   ②Dreaming book – 바다, 책 뜯다

* 주     최 : 제주문화예술재단

- 아트큐브공간여행사업, 더욱더 넓은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이동형 전시관 2동 

  추가 제작

- 추가 제작된 전시관은 서귀포 치유의 숲에 설치되어 전시 진행

- 4차 전시는 이지현 작가의 “꿈꾸는 옷들 - 제주, 제주도민 옷 뜯다”, “Dreaming 

  book - 바다, 책 뜯다“

□ 제주문화예술재단(이사장 박경훈, 이하 재단)은 ‘이동형 컨테이너 전시관 아트큐브’

(가칭, 이하 아트큐브)의 4차 전시를 2017년 1월 31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개최

한다. 

□ 아트큐브는 컨테이너로 제작된 이동형 전시관으로 언제 어디서든 전시를 관람할 수 

있도록 마련된 예술작품 전시공간이다. 더욱더 넓은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12월, 2동이 

추가 제작되어 서귀포 치유의 숲에 설치되었다.

□ 4차 전시 참여 작가인 이지현은 일상의 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 

오브제를 만들어 그만의 의미를 부여한다.

□ 아트큐브 1동에서 보여주는 전시는 ‘꿈꾸는 옷들-제주, 제주도민 옷 뜯다’로 작가는 

실제 제주 도민들로부터 옷을 기증받았다. 개원 후 처음 입은 가운을 헤질때 까지 입었

던 의사의 추억, 아이들의 옷 등 작가는 이 옷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 옷에 묻어있

는 개개인의 삶과 소통하였다. 또한, 이들의 삶이 전시관 안에 모임으로 이 시대의 제

주 문화와 철학을 나타냈다.

옷은 한 개인의 개성이 그대로 묻어나오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문화와 철학을 드러내고 

보여주는 대표적 오브제라 생각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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옷을 주신 분들은 제주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의 보통의 분들이다.

고등학교 동기 성찬, 문화 해설사 김 여사님, 동료 작가 허정숙 선생, 문화예술과 오정은 

선생, 치과병원 김 원장님, 버스서 만난 대학생, 익명의 동네주민, 학생 건영, 바리스타 김

씨.... 

다 거론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옷을 받아 작업했었다.

옷을 해체한다는 것은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라 생각된다. 

한 땀 한 땀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는, 옷을 주신 분들과 끊임없이 교감하기도 한다. 

또한, 일상적 옷이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노동으로 시각적 오브제로 재탄생되기도 한다.

작업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한 공간에서 옷이란 오브제를 통해 만나

보다 나은 미래로, 제주로 함께 간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자 한다.

□ 아트큐브 2동에서 보여주는 전시는 ‘Dreaming book – 바다, 책 뜯다’ 이다. 

작가는 제주 바다 인근에서 책을 읽고 작업을 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을 느

꼈다. 그리고 스스로 ‘우리는 어디로 가는가?’라는 물음을 던졌다. 

작가는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인문학 책 한 장, 한 장을 뜯어 해체하고 뜯어낸 조각들

을 다시 붙였다. 인문학으로 가득 찬 배를 타고 상상의 바다로 떠나고 싶은 작가의 마

음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다. 공중에 떠 있는 물체는 ‘배’이며 바닥은 ‘바다’이다.

지루히 책을 뜯다 문득 창 너머 섶섬이 눈에 들어온다.

점점이 떠 있는 몇 척의 배도 따라 들어온다.

잠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

내가 서귀포에 지난 1년간 지내왔음을 의식한다.

창 너머 새연교가 조명을 밝히고 30년째 노 화백이 치는 종소리가

오후 6시쯤 어김없이 들려온다.

난 오늘도 정해진 동선에 따라 매뉴얼화된 로봇 청소기처럼

작업실을 배회하다 늦은 시간 새연교 위 바람에 떠밀려오듯

차가운 숙소로 내려온다.

반납 기일이 임박한 책을 손에 들고 잠시 피로에 쌓인 몸을 싸구려 침대에 누인다.

며칠 전 눈보라 속 용눈이오름에서 본 성산의 먼 바다를 떠올린다.

오늘도 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고자

인문학으로 가득 찬 배를 빌려 타고 저 상상의 바다로의 여행을 떠난다.

□ 이지현 작가는 13여 회 이상의 개인전과 44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, 5차례 수

상경력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를 포함한 7여 회의 레지던시 입주 이력을 가지고 

있다.

□ 재단은 아트큐브를 통해 창의적, 실험적인 전시작가의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

전시 공간을 보다 유연하게 확충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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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, 전시관 추가 제작과 서귀포 치유의 숲 내 설치를 통해 이전보다 더 문화향유 

기회를 확산시키고 더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전시를 제공하고 있다.

□ 아트큐브 4차 전시 안내는 제주문화예술재단 블로그 (blog.naver.com/jcaf9814)에서

도 볼 수 있다.

□ 4차 전시 개요 

 - 일정 : ~ 2017년 1월 31일(화) 

 - 장소 : 서귀포 치유의 숲

 - 작가 : 이지현

 - 작품 설명 

* 문의 :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 부혜진 064-800-9155 / hj7300@jcaf.or.kr

  붙임 1. 아트큐브 4차 전시 작품 사진     

옷은 한 개인의 개성, 삶, 기억이 그대로 묻어 
있다.
그것들이 모여 한 시대의 문화와 철학을 보여준다.
옷을 주신 분들은 
제주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의 
보통의 분들이다.
옷을 한 땀 한 땀 해체하는 과정에서 
나는 옷을 주신 분과 끊임없이 교감한다.
일상의 옷이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노동을 통해
시각적 오브제로 재탄생 되었다.
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한 공간에서 
옷이란 오브제를 통해 만나
보다 나은 미래로, 제주로 함께 간다.

지루히 책을 뜯다 문득 창 너머 섶섬이 눈에 
들어온다. 
점점이 떠 있는 몇 척의 배도 따라 들어온다.
잠시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것을 
지켜보고 내가 서귀포에 지난 1년간 지내왔음을 
의식한다.
창 너머 새연교가 조명을 밝히고 30년째 노 화백이 
치는 종소리가 오후 6시쯤 어김없이 들려온다.
난 오늘도 정해진 동선에 따라 메뉴얼화된 로봇 
청소기처럼 작업실을 배회하다 늦은 시간 새연교 
위 바람에 떠밀려오듯 차가운 숙소로 내려온다. 
반납 기일이 임박한 책을 손에 들고 잠시 피로에 
쌓인 몸을 싸구려 침대에 누인다.
며칠 전 눈보라 속 용눈이오름에서 본 성산의 먼 
바다를 떠올린다.
오늘도 난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을 
달래고자 인문학으로 가득 찬 배를 빌려 타고 저 
상상의 바다로의 여행을 떠난다.


